
 “이건 자연적으로 생긴 거야. 
바람이 바위를 깎고, 바위가 
폭발하여 파편이 모여 궁전이 
되었지. 바람이 양털을 옮겨서 
양탄자가 되었고, 나무가 날아와 
가구가 되었으며, 번개가 모래를 
유리로 바꾸어 창문이 되었어…”

 — 수십억 년에 걸쳐, 우연히 이  — 수십억 년에 걸쳐, 우연히 이 
지역에서만 발생한 자연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정말 이 말을 믿겠습니까?

 역사나 자연 법칙을 알게 되면, 
이것들이 결코 우연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정교한 우주와  그렇다면, 이 정교한 우주와 
생명을 창조한 존재는 누구입니까?

 일부 무신론자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세상은 불완전하고 
결함투성이야. 완전한 창조주가 
있다면, 왜 세상이 이렇지?”
 하지만 이 주장은 문제의 본질을  하지만 이 주장은 문제의 본질을 
놓치고 있습니다.

 자연재해, 질병, 장애 등은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알라께서 이 세상을 ‘시험의 장’
으로 삼으신 것의 일부입니다.

 이 세상이 완전하지 않은 이유는,  이 세상이 완전하지 않은 이유는, 
인간이 내세에서 진정한 보상과 
처벌을 받기 위한 시험을 받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현세에서 가장 많은 시련을 받은 
자들은 누구입니까? 그것은 
예언자들입니다.
 그들은 가장 어려운 상황  그들은 가장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의와 신앙을 지켰으며, 
내세에서 가장 높은 지위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논리를 통해, 우리는 다음의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는 ‘피조물’이며, 알라야말로  우리는 ‘피조물’이며, 알라야말로 
‘창조주’이십니다.

 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다음 질문으로 나아가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다면—

 사람은 때때로 삶의 근본적인 
질문을 떠올립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누구에 의해 
창조되었는가?”, “우리는 왜 
존재하는가?”와 같은 질문입니다.

 무신론자들은 빅뱅 이론이나  무신론자들은 빅뱅 이론이나 
진화론을 주장합니다. 반면, 
오늘날에도 여전히 신의 창조
(창조론)를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르겠다”고 답하는 
많은 무신론자들은 사실 알라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알지 못할 뿐입니다.단순히 알지 못할 뿐입니다.

 물론, 빅뱅 이론은 우주의 시작을 
어느 정도 설명할 수 있지만, 그 
“먼지 구름”이 어디서 왔는지는 
설명하지 못합니다. 우주의 별과 
은하의 기원을 포함한 그 먼지 
구름은 대체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누가, 혹은 무엇이 
그것을 창조했습니까?그것을 창조했습니까?

 마찬가지로, 진화론은 화석의 
형성을 어느 정도 설명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인간의 
'영혼'이라는 정신적 본질은 
설명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영혼을 느끼고, 
이야기하고, 기도할 대상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디서 여깁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디서 
왔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종교뿐입니다. 자연 선택은 
생물의 변화는 설명할 수 있어도, 
인간의 영혼의 존재에는 답할 수 
없습니다.

 복잡한 생명과 우주의 구조를 
연구하는 이들은 창조주의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받아들이든 그렇지 않든—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림이 있다면 화가가 있습니다.  그림이 있다면 화가가 있습니다. 
조각이 있다면 조각가가 
있습니다. 도자기가 있다면 
도예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정교하게 정돈된 우주를 
보고 왜 ‘창조주’의 존재를 
떠올리지 않습니까?

 “빅뱅 후, 물질이 자연스럽게 
모여서, 진화와 자연 선택을 통해 
완벽한 우주가 형성되었다”는 
생각은 다음의 비유와 마찬가지로 
비합리적입니다:

 폭탄이 터지고, 파편이 바람에 날려  폭탄이 터지고, 파편이 바람에 날려 
자연스럽게 조합되어, 결국 
아름답게 디자인된 벤츠 자동차가 
만들어졌다.

 강력한 통제가 없다면 어떤  강력한 통제가 없다면 어떤 
시스템도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빅뱅이나 진화론은 통제가 
없어도 이 완벽한 우주가 우연히 
생겨났다고 주장합니다. 오히려 
우주가 질서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 그것이 '통제받고 있었다'는 
증거가 아닐까요? 그렇다면, 누가 증거가 아닐까요? 그렇다면, 누가 
그것을 통제했는가? 창조주가 
아니겠습니까?

 한 아랍 유목민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오아시스에서 
아름다운 궁전을 보고, 그것이 
어떻게 지어졌는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